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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G석유화학, 비자금 의혹 세무조사
국세청, 정기 법인세 조사 마무리 단계 … 크게 문제될 사안은 없어

국세청이 최근 LG CNS와 LG석유화학 등 LG그룹 계열사 2곳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.

국세청에 따르면,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과 조사2국은 LG석유화학과 LG CNS에 대해 정기 법인세 조사를 

벌이고 있다. 국세청은 또 LG전자에 대해서도 이르면 2004년 초에 정기 법인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

알려졌다.

세무조사는 LG그룹이 2002년 대선 당시 비자금을 조성해 정치권에 제공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를 받

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주목된다.

그러나 국세청은 현재 세무조사가 검찰 수사와는 무관하며 법인세 조세 시효가 임박한 데 따른 정기 조사임

을 강조하고 있다.

국세청 관계자는 LG 계열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정기 법인세 조사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크게 문제

될 사안이 없다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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